
의약분업으로 외국기업·유통 재미
LG경제연구원 , 고가약품 처방 늘어 다국적 제약기업 매출 73% 증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의약품 도매상이 큰 수혜를 입은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연구개

발은 뒷전인 채 마케팅비용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 하반기와 분업 후인 2000년 하반기를 비교한 결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72.8% 급증했다.

반면, 국내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32.5%, 비상장 중소 제약기업은 4.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시장점유율 상위 1-4위를 모두 외국계 제약기업이 차지하게 됐다.

의약품 유통에서 도매상 비중이 분업이후 크게 높아졌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기업수는 1993년 577개에서

2002년 1129개로 거의 2배가 됐다. 의사들의 다양한 처방에 대비해 약국들이 비치 의약품 종류를 늘리면서 도

매상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은 의약분업후 광고비, 인력 등 마케팅비용은 분업이전보다 60% 가량 늘어난 반면, 연

구개발비는 2001년 오히려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시장이 가격 경쟁체제에서 브랜드 경쟁체제로 전환돼 국내 제약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활발한 제휴 및 인수합병,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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